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사우디, 아시아 원유 공급에 초점
알-나이미 장관, 도쿄에서 밝혀 … 생산능력도 1250만b/d로 확대

사우디는 아시아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알리 알-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

이 1월23일 밝혔다.

일본 외무성에 따르면, 아시아 순방길에 일본에 온 알-나이미 장관은 1월23일 도쿄에서 아소 타로 외상과 

만나 얘기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.

일본은 수입 원유의 29% 가량을 사우디에 의존하는 가운데 2006년 1-11월 3600만배럴을 사우디에서 도입했

다. 중국이 사우디에서 사들인 1500만배럴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.

알-나이미 장관은 지난주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수급회의에서 사우디가 원유 증산을 위해 800억달러

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. 이를 통해 현재 하루 1080만배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2009년까지 

1250만배럴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 다.

알-나이미 장관은 사우디가 잉여생산을 하루 150만-200만배럴로 유지한다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했

다.

사우디는 지난주 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추가 감산해야 한다는 다른 회원국들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. 

이에 따라 OPEC는 2월1일부터 앞서 결정한 대로 하루 50만배럴만 추가 감산한다. OPEC는 이미 2006년 11

월1일부터 120만배럴 감산 합의를 이행해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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